	북미지역 2004. 2월 해외시장 수요전망


1. 우리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수요동향  
가. 주재지역 전체 수입수요 전망 

(단위 : 백만불,%) 

	 
	주재국 수입수요
	전망 근거

	
	금 액
	전년대비 증감율
	

	2004. 2

전망
	123,526
	9.4%
	○ 미국 경기회복과 수입수요증가

-산업생산, 경기 선행지수, 소비자신뢰 및 감성지수, 소매판매 실적, 주택경기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 호조

○ 국제원유가 불안

○ 캐나다화 강세지속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수입증가 기대

○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2004. 3～12 

전망
	1,435,563
	10.4%
	○ 미국 경제성장률 4%대 예상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 캐나다의 경우,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 경제의 본격적 회복과 캐나다 경제 안정으로 수입시장 확대

	2004.

연간 전망
	1,688,038
	12.2%
	○ 미국 경기회복과 수입수요증가

○ 소득, 소비지출 지속상승 예상

○ 감세정책과 저금리정책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예상

○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자산 불황 전 수준으로 회복

○ 미 수출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대 

○ 달러 약세에 따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주： 전망근거는 주재지역에 대한 GDP, 경제성장률, 소비자심리지수, 제조업자 

      경기전망 지수 등 경제동향 전망분석에 의함 

나. 우리상품에 대한 수요(對韓 수입수요) 전망 

(단위 : 백만불, %) 

	
	2004. 2월 전망
	2004.3~12월 전망
	2004. 연간 전망

	13대품목
	금액
	2,352
	29,244
	34,194

	
	증가율
	9.7
	10.7
	10.2

	전체품목
	금액
	2,759
	33,268
	39,010

	
	증가율
	6.7
	5.9
	6.0


 □ 전반적인 수출 호부진 요인 

         

  ○ 호조요인 

- 최근 다수 경제연구소 미국의 금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5.5~6.0%로 상향조정 하는 등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3년에는 2%미만의 저조한 GDP 성장률로 경기 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와 경기선행지수 등 제반 경제지표가 건실하여 2004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예상 

- 국내업체의 현지 마케팅 강화 

- 국내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노력 

-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반사적 이익 기대 

- 저금리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 유지할 예정 

       

  ○ 부진요인 

-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 작년 12월에는 주요 국제통화가 달러에 대해 초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오히려 약세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되었으나 금년 들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음.  

- 기계류, 철강 및 섬유 대미 수출 하락세 지속 

- 달러 약세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 예년보다 긴 설 연휴에 따른 수출 차질 예상 

-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 

  

2. 해외바이어 의견 및 아국 주재지상사 전망 

가. 총  괄 

품목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불, %) 

	품목명(MTI코드)
	유력바이어 및 주재상사 전망

	
	2004. 2월 전망
	2004. 3~12월 전망
	2004. 연간 전망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동기비 증감률

	일반기계
	132
	6.2
	1,372
	11.3
	1,625
	11.1

	자동차(741)
	684
	9.3
	8,770
	10.7
	10,238
	10.5

	선박(746)
	1
	10.3
	114
	4.6
	151
	3.4

	철강제품(61)
	85
	7.0
	820
	7.1
	989
	6.9

	석유화학제품(21)
	37
	2.8
	370
	5.3
	440
	5.1

	섬유류(4)
	173
	-10.2
	2,330
	-14.7
	2,689
	-14.8

	컴퓨터(813)
	171
	4.7
	1,979
	5.0
	2,399
	5.2

	무선통신기기(812)
	422
	23.4
	6,238
	28.0
	7,004
	27.1

	반도체(831)
	219
	7.4
	3,097
	8.6
	3,605
	6.2

	가전기기(82)
	251
	9.9
	2,262
	9.8
	2,764
	9.8

	타이어(3203) 
	52
	16.4
	522
	19.5
	633
	19.4

	플라스틱제품(310)
	38
	23.2
	459
	18.6
	534
	16.8

	자동차부품(742)
	90
	19.4
	912
	11.1
	1,123
	15.7

	13대 품목계 
	2,352
	9.7
	29,244
	12.3
	34,194
	10.2


  
지역별 바이어, 주재상사 접촉현황 

(단위: 명) 

	지역구분
	접촉바이어수
	접촉 주재상사수
	계

	북미(미국, 캐나다)
	41
	35
	76


나. 13대 품목별 호부진 요인 분석 

 ① 일반기계 

  ○ 호조요인 

   - 2003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반신반의하던 기계 딜러, 디스트리뷰터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경기회복을 어느 정도 확신하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힘. 

   - 이들 바이어들은 그동안 자체 확보하고 있던 재고 판매 수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입오더가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상당한 대미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미 제조업들의 투자회복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한국산 머시닝 센터 품목의 대미수출이 눈에 띠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 및 캐나다 경제의 회복국면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증가 기대 

  ○ 부진요인 

    - 달러당 원화가 2004. 1. 27일 현재, 1,176.2원으로 마감, 또다시 1,170원대로 떨어지는 등 원화의 급락세가 수출의 최대 장애요인임 

    -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캐나다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수출부진시 제조설비 수요의 위축가능성 상존 

 ② 자동차 

  ○ 호조요인 

   - 미, 금년도 자동차 판매 호조 전망 (현지 업계 및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 현대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광고 활동 전개 

      

	      1단계 : 딜러 광고(가격 포커스)

      2단계 : 상품 광고(현대-딜러 공동 광고)

      3단계 : 브랜드 이미지 광고


   - 한국차 신차 출시로 판매 견인 

     . 기아 중형세단 ‘아만티’ 출시(2003.11.) 

     . 현대도 금년 가을 소형 SUV 투산(Tucson)을 출시 예정 

   - 현대자동차의 작년 미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400,221대로 지난 86년 美 시장에 진출한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40만대 판매를 돌파 

   - 수입차 업체로서 미국에서 연간 40만대를 판매한 것은 도요타, 혼다, 닛산에 이어 4번째이며 일본 업체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브랜드 이미지 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파격적인 워런티 제공,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 공격적인 마케팅전략 구사로 판매 호조세 지속 

  ○ 부진요인 

  

   - 2002년 사상 최고의 판매실적 기록에 따른 전반적인 공급포화 상태로 200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수요 감소 


 ③ 선 박 

 ○ 호조요인 

   - 기 확보된 선박수주 물량의 기한도래로 대미 수출실적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대심리, 대외적인 대형 악재가 없어 향후 선박 수주실적이 서서히 호전될 전망. 

  ○ 부진요인 

   - 2002년 상반기중 세계 총 선박 발주량이 57% 감소하였으며, 2002년 전반적으로 국제 선박 시황이 좋지 않아 국내 조선업체들의 대미 선박 수주실적이 부진함. 수주에서 인도까지 1년～3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향후 대미 선박수출은 다소 둔화될 전망. 

   - 2003년 상반기 중에도 이라크 전쟁 발발, 북핵문제, SARS 확산 등으로 국제 선박시황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신흥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추격으로 대미 선박 수주실적이 부진하여 수출전망은 밝지 않음. 

 ④ 철강제품

 ○ 호조요인 

       

   - 2004년 미 철강 수입 및 출하량 증가 전망 

     . 철강 수입 : 2.360만톤(2003년) → 2,820만톤(2004년) 

     . 철강 출하량 : 1억5천만톤(2003년) → 1억9천만톤(2004년) 

   - 미 철강 시장 seller's market → 극심한 물량 부족, 공급선 확보 관건 

     . 바이어 수입오더 폭증 

     . 우리업계의 금년 상반기 출하되는 수주 물량도 강관 등 품목에 따라선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 

    ☞ 미 철강 시황 

	○ 미 철강업체 톤당 50-60달러 줄줄이 인상

- 미국내 철강생산업체들은 금년 1분기에 열연 톤당 가격을 작년 12월의 평균가격인 320달러 보다 12% 인상된 350～370달러 수준으로 결정.   

- U.S.철강도 오는 4월 4일부로 열연은 톤당 50달러, 냉연은 톤당 60달러 인상. U.S. 철강의 경우 1분기 철강 재고가 완전 소진되어 주문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즐거운 비명

○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원자재, 선박운임 줄줄이 인상

- 철강가격 인상 요인은 중국에서의 철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작년 철강 원자재인 rolled steel의 경우 전세계 소비량의 1/3이 중국에서 소비됨

- 중국의 고도성장은 원자재뿐 아니라 에너지, 선박 운임 인상도 야기 하고 있음

- 더구나 미국에서는 달러 약세로 수입산 철강가격이 오르고 있고 미국내 철강 생산업체들도 국내 공급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선박운임도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오르고 있음. 벌크선 톤당 운임이 일부에서는 19%나 상승한 것으로 알려짐

○ 철강 가격 인상이외에도 원자재, 수송비 인상분 수요가에 전가 

 - U.S.철강은 2월 1일 출하제품부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톤당 30달러의 추가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결정. Int'l Steel사, Nucor 및 AK SteelCorp도 비슷한 추가요금을 별도 부과할 예정임. 

 - 높은 철강가격에다 이와 같은 별도 추가요금 적용으로 GM이나 포드 와 같은 대형 철강 소비 업체는 물론 소규모 철강 수요업체들은 지속적인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 


 ○ 부진요인 

   - 배선, 원자재 가격, 환율 및 재고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 배선 문제 심각, 철강 코일가격 인상폭 및 시기 불확실성, 4개월 동안 안정된 환율(미1$=￦ 1,180)의 절상가능성,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에 따른 극심한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해 수입상 주문을 기피하는 사례 속출 

   

	불확실성 1
	극심한 배선 난; 미 동남부 지역 수출 포기 사례


   - 미 동남부지역 우리나라 제품 하역항은 휴스턴, 뉴올리안즈, 팜파, 사바나, 켐덴(뉴욕) 및 윌밍턴 등 6개항임 

   - 외국적선을 이용하는 뉴올리안즈 등 5개항은 출항하는 선박을 구하지 못해 출하를 포기하고 국적선이 운항중인 휴스톤도 천정 부지로 치솟는 해상운임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출이 중단되 사실상 동부시장은 포기 상태임 

   - 서부 지역도 배선 부족 심각 

     . LA, 샌프란시스코 및 포틀랜드 등 3개항도 국적선 배선 부족으로 한국을 운항중인 캐나다 목재선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해상 운임 천정부지로 치솟아 

     . 기존 인천 -LA 기준 벌크선 운임이 톤당 50~53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시 30% 이상 인상 

   - 국적선, 외국적선 보다 운임 인상폭 커 

     . 범양, SK 및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는 요금을 대폭 인상한 반면 NYK 등 외국적선사는 운임 인상폭이 소폭 내지 전무한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업계에서는 국적선 대신 외국적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적선사에 기 배정한 배선마저 취소하겠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업계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는 상태임. 

	불확실성 2
	예측 불가능한 코일가 인상


   - 포스코는 작년말 톤당 20불(2만원) 인상후 지난 1월19일자로 다시 톤당 5만원(50불상당) 인상하였으며 4월 또는 5월경 다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과거에는 연간 3회, 매회 2만원 정도 인상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임. 

   - 코일가 인상폭은 수출가 오퍼시 반영해야 하나 예측 불가능으로 인해 수입상의 폭증하는 오더에도 불구 견적으로 제시치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업계에서는 중국, 베트남, 브라질 및 남아공 등에서 코일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임. 

        

⑤ 석유화학 

 ○ 호조요인 

   - 연초부터 계속되는 유가인상 및 각종 화학원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적인 마케팅의 호기로 삼아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 제조업 회복 추세로 중간원료용 수지의 수요 확대 

   - 한국산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 형성 

 ○ 부진요인 

   - 유가인상 등에 취약한 국내기업들이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마진을 가져올 수출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나설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수출 감소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원화절상에 비해 중국 위안화는 안정적인 상황이므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임. 

   - 가격 중심의 구매성향으로 중국 등 개도국과의 가격경쟁 어려움 가중 

   - Inbound 해운운임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 

 ⑥ 섬 유 

 ○ 호조요인 

  
   - 미국 경기의 호전 소식으로 의류업체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리고 있음. 

   - 2월부터 시작되는 봄 경기가 풀리면 오더가 곧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문량은 작년보다 30~40%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작년 경기부진으로 의류 구입이 저조하였으나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입 의욕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 업체들이 이제는 종전 평이한 제품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면서 프린트면, 염색면, 조직면 등에서 한가지라도 새롭게 변형된 제품을 뉴욕시장에 내놓아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달러화가 유로화와 엔화에 대하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달러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업체들은 오퍼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음. 

   - 고품질 제품으로서의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높음 

   - 2005년 1월 1일 쿼터제 폐지에 따른 완전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품목별 위기와 기회요인 상존 

 ○ 부진요인 

     

   - 전반적인 경기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월중 수차례의 폭설로 의류 소매경기가 신통치 않아 의류업체들이 다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소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오더가 나올 것으로 보임 

       

   - 한국 제품은 물량이 많은 평이한 제품에서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대 미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임. 

   - 특히 한국 업체들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품이 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으로 바이어들은 느끼고 있음. 특히 뉴욕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바이어들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D/A 거래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이 더욱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함. 

   - 가격 중심의 구매성향 확산에 따른 중국 등 개도국산 선호도 증가세 

 ⑦ 컴퓨터 

 ○ 호조요인 

   

   - 교체수요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PC 시장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IDC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IT지출이 6-8%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PC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캐나다기업의 ICT분야 설비투자가 증가 추세로 전환 

   - 한국산 OEM브랜드 노트북 및 주변기기(모니터, CD롬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상승 

   - TFT-LCD 모니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증가세 

 ○ 부진요인 

      

   - PC시장의 경쟁격화로 인하여 가격인하 지속 

   - 대미수출 계약 가격은 원화강세에도 불구,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IDC에서는 2006년경까지는 가격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기존제품의 가격인하 추세 및 중국산 제품의 품질경쟁력 추격에 따른 경쟁 격화 

⑧ 무선통신기기 

 ○ 호조요인 

   - 최근 미국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 휴대폰 교체수요가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이미 미국시장에서 최상급 제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어서 휴대폰 수출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임. 

   - 삼성에 이어 LG가 미국시장에서 급성장 하면서 이미 CDMA시장에서 선두로 나서고 있고, 팬텍앤큐리텔도 미국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맥슨텔레콤이나 텔슨전자 같은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까지 직접 미국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산 휴대폰이 미국시장을 장악해 갈 전망임. 

   - 특히 중국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흐름이 주도적이어서 당분간 한국산 휴대폰의 미국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장진입 초기부터 타제품과의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한국산에 대한 고급제품으로의 인식 확산 

 ○ 부진요인 

   -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한 수익성 하락이 미국시장으로 격전장을 다시 옮기고 있어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하락 및 매출 감소로 악화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국내 중견기업들이 미국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국내기업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선두기업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Motorola, Nokia 등도 고기능, 고급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어 초기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 

 ⑨ 반도체 

 ○ 호조요인 

   - 2004년 반도체의 시장수요는 경기회복, PC 및 소비가전에서의 수요확대 등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DRAM시장은 내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Semico Research는 2004년 DRAM시장은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삼성이 제1위 공급업체인 낸드형 플래쉬 메모리의 경우, 금년말까지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수출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 2~3년간 반도체기업들의 설비투자 억제해온 가운데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수급균형이 맞거나,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 

   - 256 DDR 및 512 DDR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플래쉬 메모리 등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기업들은 반도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금년 들어 20%정도의 매출증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부진요인 

      

   - IT산업이 제조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⑩ 가전기기 

 ○ 호조요인 

   -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 확산 

   - 한국 가전 제품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가전 제품의 융합(convergence) 및 디지털 화의 지속적인 진행 

   - 삼성, LG 등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공격적인 마케팅 

   - 모니터, 플라즈마TV 및 DVD, 대형냉장고, 캠코더 등 고부가가치형 대형가전 판매 호조 및 판매 품목 다각화로 신규 매출 증가 기대 

   - 현지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발 및 시판 

 ○ 부진요인  

   - 개도국산 경쟁브랜드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열세 

 ⑪ 타이어 
 ○ 호조요인 

   - 전반적인 경제회복세와 완성차업체간 판매경쟁 격화로 인해 2004년들어 완성차 생산량 증가세로 전환 전망 

   - 승용차용 타이어 수요 감소 반면 금액면에서 고가에 해당하는 경트럭용 타이어 수요는 상승세 시현중 

   - 미국 바이어의 75%가 한국산 부품/타이어 소싱 확대 계획 등 빅3의 원가절감 차원의 외국산 타이어 조달 강화 추세 

               《 2003년 연간 미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실적 》 

    

	구 분
	승용차
	경트럭
	합 계

	
	대수

(천대)
	전년비

증감율
	대수

(천대)
	전년비 

증감율
	대수

(천대)
	전년비 

증감율

	생산량
	4,517
	-10.1%
	7,655
	+4.8%
	12,172
	-1.3%

	판매량
	7,810
	-6.1%
	8,866
	+3.9%
	16,676
	-1.0%


   - GM 등 빅3의 원가절감 차원의 외국산 타이어 조달 강화 추세 

   - 미국 바이어의 75%가 한국산 부품/타이어 소싱 확대 계획 

 ○ 부진요인 

   - 브랜드 파워 및 소비자 인지도 낮아 외국산 차량의 A/S마켓의 경우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교체수요에 한계점 노출 

   - 중국산 저가 타이어의 공급이 급증, death of middle market 현상 도래 가능성 

   - 한국산 자동차의 교체주기 도래 지연으로 수요급증에는 한계 

 ⑫ 플라스틱제품 

 ○ 호조요인 

   - 한국산 플라스틱 백 제품의 대미수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며,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서서히 인상되기 시작함. 

   - 그 동안 중국산 수입업체들이 공급선을 발 빠르게 한국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함. 

   - 이외, 미국 건축경기의 지속적 호황 예상 속에 국산 플라스틱 건축자재의 대미수출 전망 또한 매우 밝은 편임. 

 ○ 부진요인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⑬ 자동차부품 

 ○ 호조요인 

   - GM대우차 본격 가동으로 GM의 한국산 부품조달 확대 전망 

     . GM의 한국산 부품 소싱 확대를 위해 2003.10월부터 GM대우 한국인 직원 GM본사 상주 파견 

    . GM내 한국개별 부품업체 전시회(만도, 삼립산업, LG 등) 개최 및 KOTRA와 한국부품종합전상담회 개최 등 한국산 부품 조달 사업 확대 

     

   -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시장진출 의욕 상승 추세 

     . 미국 완성차업체 및 부품공급업체의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에 맞추어 한국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시장진출 의욕 상승 추세 

     . 2004.3.8-3.11일 기간중 개최되는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박)에 한국업체 참가사상 역대 최대규모인 53개사 참가 예정 

     . 이와 함께 이미 현지에 기진출한 현대모비스 등 선두업체들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인원 확충 계획 

 ○ 부진요인 

   - 완성차 생산량 감소세 소폭 하락 지속 및 생산량 감축 가능성 상존 

다.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세율 변동, 수입규제 등) 

 1) 제조업 되살리기에 나선 미국 

  □ 미 상무부 미 제조업 현황보고서 발간
   ○ 미 상무부는 2004년 1월 미 제조업 현황보고서, ｢Manufacturing in America-A Comprehensive Strategy to Address the Challenges to US Manufacturers｣를 발간 

     - 보고서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업계와의 원탁회의를 20여 차례 개최 

     - 제조업을 미 경제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재인식,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 

  □ 미 제조업 현황 

   ○ 현재 미국 GDP의 14%, 미 전체 고용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질적 비중은 이를 크게 상회 

     - 성장의 기본이자 동력 

     - 제조업 부문은 서비스 부문 성장에도 핵심적 역할 수행 

   ○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극심한 불황 직면 

     - 2000년 경기 침체 시작 이래 총 생산량이 6% 감소 

     - 2000년부터 3년간 일자리 260만 감소 

  □ 상무부가 파악한 미 제조업 쇠퇴의 원인 

   ○ 순환적 요인: 2000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 구조적 요인 

     - 기술의 혁명적 발전: 통신, 정보 기술, 운송 등 

     - 전세계적 무역장벽 완화 

     - 냉전 종식에 따른 구 공산권의 세계 경제 통합 : 새로운 경쟁자 중국의 등장 

   ○ 위와 같은 추세로 인해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이 더욱 강화 

     - 제조업체들은 과거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생산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인만을 관리하는 일종의 “시스템 통합업체”(System Integrator)의 역할을 수행 

  □ 제조업체들의 건의 사항 

   ○ 경제 성장과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 여건 조성 

     - 최근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조치를 영구화 

     -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준수 비용을 감면 

   ○ 미국 내에서 제조업 비용 절감 여건 마련 

     - 환경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 준수 비용 절감 

     - 건강 보험 비용 인하 

     -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단소송, 의료 피해보상 제도 개혁 

   ○ 시장 개방 및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 미 제조업체를 고려한 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 무역협정 준수 강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를 단속 

   ○ 기타: 교육, 훈련 강화, 정부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기구 신설(대통령 직속 제조업위원회, 상무부 내 제조업 전담차관 및 산업분석실 등) 

  □ 시사점 및 전망 

   ○ 대내적 아젠다 

     - 세금 감면, (환경) 규제 완화, 집단소송 개혁 등은 부시 행정부가 진작부터 추구해온 아젠다로 금번 제조업 보고서를 통해 재천명 

     - 초선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부시가 재선될 경우, 이 같은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대외적 아젠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미 제조업계가 대외적으로 느끼는 피해의식이 매우 뿌리 깊음을 확인 가능 

     - 동아시아 국가 환율조작, 교역 대상국들의 높은 관세율, 각종 비관세 장벽, 보조금 지급/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 부시 행정부는 재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수입규제 조치 등을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2) 수입규제 증가로 인한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애로 전망 

   ○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 

   ○ 아직까지 캐나다 철강업체들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로 인한 해외업체들의 철강 수출 재개로 경쟁이 심화될 것을 염려한 현지 철강 업체들의 기선 제압용 제소가 증가할 조짐 

  3) 섬유 쿼터제 폐지 

   ○ 현지의 의류판매업체들과 대형유통점 경영진은 2005년부터 쿼터가 완전 자유화되면 의류 수입가격이 15%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유는 그동안 중국에서 거래되던 쿼터비용이 들지 않고 쿼터에 관계없이 더 좋은 조건에서 어떤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대형 직물수입상들과 의류 수입상들은 쿼터 철폐에 따라 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 가능 국가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제품의 가격을 더욱 낮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가격경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 동안 쿼터가 없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던 한국 업체들이 뉴욕을 방문하여 내년부터 같이 비즈니스 할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면에서 경쟁적인 조건을 내놓고 있어 이 또한 가격을 낮추게 되는 압력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함. 

  4) 중국산 플라스틱 백에 임시 덤핑 관세 부과 

   ○ 미국 정부는 1월 20일에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산 플라스틱 백에 최고 122%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미 상무성은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산 플라스틱 백은 미국 시장에서 적정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무역 제제를 가한다고 발표 

   ○ 부과되는 임시 반덤핑 관세는 업체와 생산국별로 매우 다양하면 낮게는 1%에서 높게는 122.88%의 관세가 업체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금번에 부과되는 관세는 임시로 잠정 부과되는 것으로 앞으로 미 상무성은 지속적으로 덤핑에 따른 정보를 수집을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정보가 수집되면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 나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미 플라스틱 백 산업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오는 8월에 최종 결정하게 됨. 

   ○ 이번 조치로 총 26개 중국 업체와 6개 말레이시아 업체, 5개의 태국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를 살펴보면, 태국 업체에 부과되는 임시 관세는 2.84%에서 122.88%로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6개 말레이시아 업체에게는 107.74%가 부과될 것이다. 중국 업체들에 부과되는 임시관세는 다양하나 평균 12.71%가 부과될 것임. 

   ○ 금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임시 관세가 중국 업체에 80.52%, 말레이시아 업체에 84.81% 그리고 태국업체에 11.54% 부과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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